
1. 세베스찬 페텔(레드불) 2. 마크 웨버(레드불) 3. 젠슨 버튼
(맥라렌) 4. 루이스 해밀튼(맥라렌) 5. 미하헬 슈마허(메르세
데스) 6. 니코 로즈버그(메르세데스) 7. 파스토르 말도나도(윌
리암즈) 8 브루노세나(윌리암즈) 9. 폴디레스타(포스인디아)
10. 페르난도알론소(페라리) 11. 펠리에마싸(페라리) 12. 니
코훌켄버그(포스인디아) 13. 카무이코바야시(자우버) 14. 세
르지오페레즈(자우버) 15. 다니엘리카도(토로로쏘) 16. 장에
릭 베뉴(토로로쏘) 17. 키미 라이코넨(로터스) 18. 로망 그로
장(로터스) 19. 헤이키코발라이넨(케이터햄) 20. 비탈리페르
로프(케이터햄) 21. 페드로델라로사(HRT) 22. 나레인카티
키얀(HRT) 23. 티모글록(마루시아) 24. 샤를픽(마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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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은 12개 팀에서 팀당 2명씩 모두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한다. 팀은 머신의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300km로 질주하고 있는 같
은 팀의 두 선수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헬
멧 디자인이다. 24명의 선수는 모두 각자 고유한 컬러와
디자인의 헬멧을 쓴다. 선수 헬멧 디자인을 알아두면 레
이스 중반 선수들이 모두 뒤섞여도 쉽게 응원하는 선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서킷에서나 TV 중계를 볼 때나
가장 효율적인 선수 구별법이다. 원성열 기자

F1 ‘헬멧의제왕’을찾아라
12개팀출전드라이버 24명…헬멧으로구별

F1국제자동차 경주 홍
보대사인 가수 싸이(사
진)가 F1 코리아 그랑프
리 최종 우승자를 알리
는 체커플래거로 나선
다. F1대회조직위원회
는 싸이가 2012 F1 한국

대회 체커플래그를 흔드는 인사로 선정됐다
고 8일 밝혔다.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로
된 체커플래그는 모든 경주가 종료됐음을 알
리는 깃발이다.

싸이, F1 우승깃발 ‘체커기’ 든다

그랑프리가
열리는 주말을
레이스 위크엔

드(Race weekend)라고 부른다. 월요일부
터 목요일까지 장비운송과 머신 조립 및 세
팅, 전략회의를 거친 뒤 연습주행이 열리는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간다. 시작
부터 끝까지 기록의 경기인 F1(포뮬러 원)은
레이스데이인 일요일뿐만 아니라 연습주행
과 퀄리파잉(이하 Q)이 치러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충분히 흥미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12∼14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
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는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요일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뀫금요일(12일) : 연습주행 1, 2
모든 자동차 경주의 기본은 랩(LAP)타임

이다. 랩은 트랙의 1바퀴를 의미한다. 참고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경우 1바퀴는
5.615km고, 가장 빠른 코스 레코드는
2011년 세바스찬 페텔이 기록한 1분39초
065다. 금요일에 열리는 연습주행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랩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머신
의 세팅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하
는 날이다. 승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새
로운 서킷에 적응하며 날씨, 노면 상태, 드라
이버의 컨디션 등 수많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
다. 연습주행은 오전과 오후 1시간30분씩 두
차례 진행되는데, 이 3시간은 우승을 위한 마
지막 담금질을 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
다. 금요일 서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는 머신과 드라이버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연
습 주행이 열리는 시간을 알아둬야 한다. 오
전에는 10시∼11시30분, 오후에는 2시∼3시
30분까지 연습 주행이 실시된다. 금요일에
경기장을 찾으면 주말 티켓 가격 72만원인 메
인그랜드스탠드에서의 F1 관람을 2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뀫토요일(13일) : 연습주행 3, 퀄리파잉
레이스 전날인 토요일에는 1번의 연습주

행(11시∼12시)과 결
승전 출발 순서를 가

리는 Q(퀄리파
잉)가 진행된
다. 출발 순
서가 곧 순위

로 인식될 정도로 Q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선수들은 마지막 연습 주행 랩타임을 재
면서 최대한의 기량을 시험한다. 때문에 토
요일 F1 관람 역시 일요일 못지않은 스피드
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연습주행
을 마친 뒤 오후에는 드디어 Q가 세 번으로
나눠 진행(2시∼3시)된다. Q1(20분)에서는
24명의 드라이버가 20분간 자유롭게 트랙을
달리며 랩타임을 재는데 가장 좋은 기록을
자신의 기록으로 인정받는다. Q1이 종료되
면 기록 순으로 7명이 탈락(18위∼24위 그리
드 배정)하고 남은 17명이 다시 Q2를 치른
다. Q2(15분)에서 다시 7명이 탈락하고(11∼
17위 그리드 배정) 마지막 10명이 Q3에 진출
한다. 토요일 오후 2시50분∼3시까지 10분
간 열리는 Q3는 결승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화끈한 스피드 경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F1
마니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순간이다.
10명의 레이서들은 통상 2∼3차례 서킷에
나와 최고의 랩타임을 내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Q3에서 최고의 랩타임을 기록하면
결승전 맨 앞자리 출발 위치인 1번 그리드를
배정받는다. F1 코리아그랑프리 서킷은 생
각보다 추월이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는 서킷
이다. 1번 그리드 배정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뀫일요일(14일) : 레이스데이
드디어 레이스 당일이다. 오후 3시 정각에

24대의 차량들이 그리드 배열을 마친 후 동
시에 출발해 55랩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선
수가 우승자가 된다.

레이스데이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스타
트 장면이다. 2∼3초에 불과한 이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자그마치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경주차 24대의 가
격(대당 100억)과 드라이버 24명의 연봉(평
균 100억 이상), 200여개 기업의 마케팅 비
용(대회당 평균 2조7000억), 12개 팀의 대
회당 소요 예산(1500억)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4대의 머신이 엄청난 굉음을 내
며 동시에 출발하는 스타트 장면은 F1의 모
든 매력을 압축해 놓은 환희의 순간이다. 참
고로 올해부터는 4시간 룰이 신설돼 레이스
시간은 최대 4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레이스가 중단되는 시간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아무리 길어져도 오후 7시
면 종료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영암 F1코리아요일별관전 포인트

금-연습주행 3시간…F1 관람이 2만원
토-‘1번 그리드’ 위한 치열한 퀄리파잉

일-오후 3시 정각…대망의 레이스데이
2∼3초의스타트…머신24대굉음질주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가 1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체크하면 효과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작년 대회에서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신들이 시속 300km 이상 질주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블록버스터’ F1…스타트 장면에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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